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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당당  내  곁곁  계계계  나나  늘  불불불불

다  나나  확인  당당  앞앞당  어어어어나  까까

입불다  내  곁곁곁  당당당  멀어멀멀계  나사  

앞앞앞  어어어어불다  나나  당당당  잡당  수

도  놓당  수도  없없불다  언언나  당당당  떠나

갈까  불안안안입불다  한한  내멀  힘힘어힘계  

당당앞  또  당이이  말힘어말  “당당앞  팔도  다

리도  없없불  내멀  당당당  붙잡어말 ” 나나  당

당당  떠나떠  할  줄  알계곁도  보내보보  수멀  

없없불다   

- 당이이 ,  ｢ 앞앞 ｣    

 

 

 

  



1 .  고고  

 

무사무무없나  느느어느느  힘하  느기당  어느  순순  사무의  때 ,  마마내  사사앞  계시시시다

고  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당언나  사무무없나  나곁이  느기당  주나  타타타  함함  있없있고  할  

테불까  말입불다 .  그이어느  타타타사  느만곁곁  발발힘나  정곁무  느기당  명확힘이  사무의  

때 ,  우리멀  반보계  고과인떠느  힘나  관관당  한  멀어  있없불다 .  그그앞  바나  과과상당  안

재할  때  발발힘나  고고당고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스스스타곁  따따계 ,  그그앞  일일사  슬슬당

란  감정곁  속한다고  할  수도  있당  겁불다 .  과과상과  같당  있당  때  느느어나  느기앞  우리멀  

더  완완인완다나  그당  말인말불다 .  그이느  때관곁  반과나  과과상당  안재할  때곁나  당완사  

완완함당  훼훼시어  타당당  초고인초다나  정곁 ,  즉  슬슬당  발발한다나  겁불다 .  당  경우곁  

슬슬앞  애초곁  과과상없나안상  느기당  느느어  않않다계  발발힘어  않않당  겁불다 .  그그곁  

과과상당  안재할  때 ,  우리나  슬슬과  우우함사  정곁나  내내리이  시나  겁불다 .   

사사곁  빠완당  때  발발힘나  슬슬앞  어어  사사곁이나  투정곁  멀까가  ‘사사스사  슬슬 ’당고고  

보일  수도  있없불다 .  사사당  유발힘나  슬슬앞  그그도  사사곁  빠초  사사느당  멀가  수  있나  

특특곁  멀까가  감정당느  때관입불다 .  그그불  사사곁  빠초  무당  없나  사사앞  당사  슬슬곁  

빠초  친친친  보계  속없나  발생할  겁불다 .  “어지 ,  장장힘불?  그그곁  너나  사사힘나  사사

당  느나  느기당고도  느느  무당  있있불 .  나나  사사사  느기도  누누  무도  없없  말당떠 . ” 그

이어느  발생인보생말 .  꼭  느불껴  준  다다곁  뺨당  때리나  그과  뺨당  때누  뒤곁  꼭  느불나  

그 ,  둘  중  어느  경우멀  더  우리곁이  고고당  줄까말 .  완타일  겁불다 .  그그불  그그  느기당

나  슬슬사  감정없나  동말시어  않앞  사사당  느기당  느느다멀  슬슬당  느느이  된  사사보다  덜  

불불힘다고  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“차고리  그  사사당  느나어나  말  그당 . ” 당이이  우울당나  

그느것  더  커다란  슬슬도  없다나  그 ,  당그당  잊어  말껴떠  할  겁불다 .   

사사당  유발힘나  슬슬곁  멀가곁  멍당  힘어멀하  우리곁이  느무기기  과기멀  사유시나  순순

당  다멀다불다 .  안재부하  과과상당  웃없계곁  우리  눈  앞곁  다계  등장한  겁불다 .  당  순순  

누친고도  타당사  우우부하  정곁멀  일순순곁  유유힘이  바바다나  그당  확확힘이  도리  겁불

다 .  당  경우  보드어  우리나  타당당  그친  사사힘이  시시다나  그당  숨숨  수  없나  사사나  사



무힘이  시나  겁불다 .  그이다계  사사힘나  타타멀  안재할  때 ,  우리멀  고고당  느느나  초정한  

당유나  무무일까말?  그그앞  어  멀어나  살살살  수멀  있없불다 .  힘나나  우리사  소유소당  발

생인살  수  있당  그  같없불다 .  다계  말인  타타나안상  발발힘나  느기당  유어힘있나  당느무확  

소과  때관곁  그사  안재멀  나곁이  고고없나  다멀다다나  그당어말 .  다다  원확없나  우리나  과

과상당  멀어고  있나  타유친  어무할  수  있당  그  같같말 .  분명  나나  그친  사사불불다 .  그이

어느  과과상앞  껴아  나친  사사힘어  않없불다 .  사사  그나  나친  사사할  수도  있고  사사힘어  

않당  수도  있없불다 .  한  마드나  그나  타당사  사사곁  과인  타유친  멀어고  있나  셈당어말 .   

느기당  어속힘있고  내멀  소과한다나  그과  타확당  타유친  멀어고  있다나  그앞  사사  분리된  

그당  껴불고  동완사  양계당  친이한다고  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느만  내멀  사사힘나  누친누어  

나친  사사힘이  된다계 ,  당그앞  과과상당  타유친  멀어고  있어  않다나  그당  사의힘나  겁불

다 .  당사  경우  과과  우리나  과과상당  곁곁  멀까당  어있고  소과힘이  의까말?  물물  그그  수

도  있없불다 .  그이어느  멀어느  힘누  그느당  우리사  소과당  안부느나  법입불다 .  당  정도곁

곁  사사곁  빠초  사사사  심리  과상친  섬생힘이  포포한  사따사따사  당떠느친  힘어살  필말멀  

있당  그  같없불다 .   

 

만일 내가 타자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, 나는 사랑받는 자로서 자유로이 선택되어

져야만 한다. 알다시피 사랑과 관련된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면 ‘사랑받는 자’는 ‘선택된 사

람’이라고 불린다. 그러나 이 선택은 상대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. (…) 사실 

사랑에 빠진 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점이

다. 

-□존재와 무(L’Être et le Néant)□  

 

누누멀친  사사할  때  우리멀  초정없나  원힘나  그앞  내멀  사사힘나  바나  그  사사당  나느당  

사사인주나  그입불다 .  당그앞  사사  그  사사당  나친  떠나어  않껴떠  나사  느기당  어속의  수  

있다나  무사무무확  느과  때관곁  멀가한  그당고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어어누  중말한  그앞  사

사곁  빠초  사사앞  타당사  느기당  어속힘있고  한다나  점입불다 .  그이다계  과과상당  내  곁당  

떠나어  않나다나  그 ,  다계  말인  과과상도  나친  사사인곁  내  곁당  떠앞  수  없다나  그느것  



다불스그가  일도  없당  겁불다 .  사따사따멀  “사사곁  빠초  타멀  원힘나  그앞  사사사나  타멀  

타당당  안과무없나  선선인떠느  한다나  점당다 ”고고  말부하  당유도  바나  여느곁  있없불다 .  

여느곁  과과상당  “안과무없나  타당당  선선힘느 ”친  바고나  그앞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보여주

나  당이이반무확  감정당  잘  보여말불다 .  ‘선선 ’당  타유친  과상한다계 ,  그그앞  과과상당  

항과  ‘선선 ’당  철철할  수  있나  타유 ,  유앞  다다  그당  선선할  수  있나  타유친  멀어고  있다나  

그당  사의불불다 .  그기곁도  불친힘고  사사곁  빠초  사사앞  타당곁  과한  선선당  철철할  수  

없나  선선 ,  다계  말인곁  안과무확  선선당느친  원힘나  그당어말 .   

 

 

2 .  유유  

 

사사힘나  과과당  내멀  껴아  다다  그당  사사힘나  그당  살  때 ,  우리나  안재사  고고당  넘어

곁  ‘가투 ’고나  격격한  감정곁  휘말리이  됩불다 .  그이어느  당그앞  결결  과과상당  나친  선선

할  수도  껴불계  다다  언3 타친  선선할  수도  있나  타유친  멀어고  있다나  점당  보여주나  그입

불다 .  그그곁  가투사  초정한  과과앞  내멀  사사힘나  타타사  타유고고도  말할  수도  있당  그  

같같말 .  당기기  사사앞  느기무없나  사사힘나  과과사  타유친  저주힘나  감정당고고  할  수  있

없불다 .  그그곁  사사곁  빠초  사사앞  사사힘나  과과당  타유친  철철힘고  타당느당  안과무없

나  선선할  수  있나  상법당  타당도  모따이  부친힘이  됩불다 .  물물  그그앞  유유사  느기당고

고  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그멀  원힘나  그당  찾껴곁  마사  의느기기  그  앞곁  내내나  겁불다 .  

물물  그이이  힘느  위인곁  우리나  그사  일내수일투일당  레당더기기  감어인떠느  할  겁불다 .   

“그멀  좋껴힘나  색색앞  어어  그일까? ” “그멀  좋껴힘나  다음앞  어어  장따일까? ” “그나  

어어  주언사  당떠느친  좋껴할까? ” 등등 .  내사  스스당타  다다없나  촉수친  멀어고 ,  우리나  

과과상사  속내친  속속힘당  스파사있고  불불다 .  그리고나  언언멀  어느  정도나  알이  의  겁불

다 .  그멀  어어  그당  원힘나어  말입불다 .  느만  그멀  원힘나  그당  타당당  멀어고  있다계 ,  

당그앞  다불스그가  경우입불다 .  그  안분느  안생계부계  의  테불까  말입불다 .  그이어느  느



만  그멀  원힘나  그당  타당당  멀어고  있어  않다계 ,  어어이  인떠  할까말?  예친  힘어  타당앞  

그그  즐내가  클클다음당  좋껴힘나좋 ,  과과상앞  말그 ( G u s t a v  M a h l e r ,  

1 8 6 0 - 1 9 1 1 ) 사  교교교당  좋껴불불다 .  물물  열심열  말그친  듣나  스노당  이당리  힘

어나  않당  겁불다 .  그이어느  여완열  말그곁  무적당  불  시계  어어이  할까말?  껴마  그기곁

도  불친힘고  과주철장곁곁  우리나  말그친  좋껴힘나  그과  같앞  언스기친  취힘이  의  겁불다 .    

사사사  느무당고고도  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당사  불불사 ( ? )  스노  끝곁  껴마  우리나  말

그사  교교교당  과과상보다  더  좋껴힘이  의어도  모모불다 .  당기기  사사앞  타당당  멀어고  있

어  않앞  그당  주있고  스노힘나  겁불다 .  고라당  여여  번번  생의나 ,  완당 ( L e  

T r a n s f e r t ) :  1 9 6 0 - 6 1 곁곁  “사사힘나  그앞  우리멀  멀어어  않앞  그당  

주나  그 ”당고고  당떠느부하  당유도  바나  여느곁  있당  겁불다 .  사사당  힘이  시계  타당도  모

따이  변힘나  당유나  바나  당사  무사무무확  유유사  완전당  타당당  수불힘고  있느  때관당어

말 .  타당당  멀어어  않앞  그당  멀어고  있없있고  힘불까 ,  어느  순순  그그당  멀어이  시어되

리나  겁불다 .  수수당  좋껴힘나  사사당  느나계  수수당  힘이  의  그당고 ,  없발단리친  좋껴힘

나  사사당  느나계  어느  사확곁이  없발단리친  힘고  다불나  타당당  발발힘이  의  겁불다 .  사

사곁  빠초  친친친  느나계 ,  무무확멀  낯선  느느당  보나  그도  다  당유멀  있시하  셈입불다 .   

불불열도  다다과  같앞  불확사이앞  유유사  완전당  항과  따고다불이  의  그입불다 .  과과상

당  원힘나  그당고고  믿고  있하  그당  그멀  초정없나  원힘나  그확멀?  유앞  과과상당  어지  원

힘나  그앞  계속  유어의  수  있당까?  어어누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변힘나  당유나  그멀  사사힘

나  과과당  소과힘나  그당  시느  위인곁  스노힘느  때관입불다 .  베베베당  싫어부하  친친멀  어

느  앞  베베베당  듣고  있다계 ,  유앞  커사  단리친  좋껴부하  친친멀  어느  앞  긴  발단리친  느

따고  왔다계 ,  우리나  그멀  사사곁  빠멀  있다고  발생인도  좋당  겁불다 .  물물  그  친친나  

“베베베당  좋껴완어 ”고누멀  “발단리멀  좋껴 ”고고  당떠느할  수  있당  겁불다 .  그이어느  정확

열  말인  친친사  말앞  다다과  같당  괄괄친  넣어곁  당인인떠  불불다 .  “( 내멀  사사힘나  사

사당  좋껴힘나 )  베베베당  좋껴완어 ”,  유앞  “( 내멀  사사힘나  과과당  좋껴힘나 )  발단리멀  

좋껴 . ” 당  점곁곁  우리나  고라당  좋껴부하  코언코 ( A l e x a n d r e  K o j èv e ,  

1 9 0 2 - 1 9 6 8 ) 사  다다  당떠느친  읽어둘  필말멀  있당  그  같없불다 .   



 

우리의 욕망은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인간적일 수 있다. 우리가 타자의 육체를 욕망

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때에만, (…) 다시 말해 만일 우리가 타자가 인간 

개체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‘욕망하거나’, ‘사랑하거나’, 혹

은 ‘인정하기’를 원할 때에만 말이다. 마찬가지로 자연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단지 

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인간적일 수 있다. 우리의 욕망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타자의 욕망

에 의해 매개된다면 말이다. 타자가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

다.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.  

-□헤겔독해입문(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Hegel(1947)□  

 

코언코멀  말한  확정사느  위한  확순사  소과앞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타당당  사사힘나  과과없

나안상  사사사없있나  열과당  분명힘이  보여말불다 .  사사힘나  과과당  원한다고  발생시나 ,  

그이어느  타당당  분명  멀어고  있어  않앞  모없당  사사곁  빠초  사사앞  느기당  앞날힘내나  보

여주있고  불불다 .  오아  그그  때곁느  과과상당  타당사  곁곁  둘  수  있다고  발생힘느  때관당

어말 .  불불한  그앞  사사  과과상당  소과힘나  그  타자멀  그사  고유한  소과당  껴불고나  점입

불다 .  코언코사  도무당  옳다계 ,  그사  소과마저도  타타사  소과당  소과힘나  그곁  어나어  않

없불까말 .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소과힘나  그앞  느기무없나  타타멀  소과힘나  그당고 ,  타타

멀  소과힘나  그앞  또한  다다  타타멀  소과힘나  그입불다 .  당사  무없나  계속  타타사 ,  타타

사 ,  타타  ( …)  고나  무없나  초불힘다멀  마어마곁  도도힘나  그당  바나  어단불입불다 .  정

당분신신곁곁  최초  타타사  소과 ,  즉  어단불사  소과곁  주주힘나  그도  당사  당유곁곁입불

다 .   

갓장껴당힘앞  타당사  발생당  위인  어단불사  사사당  필말나  불불다 .  그이다계  당과열  갓

장껴당힘앞  어단불멀  소과할  느한  과과당  시어  어단불친  어속무없나  매유계부있고  힘하어

말 .  사사  껴당멀  타느  상당  사우나  그당  좋껴인곁  상당  사우나  그당  껴아불다 .  상당  사우

나  타당사  모없당  어단불멀  원한다고  발생힘느  때관당어말 .  껴당멀  공안친  좋껴인곁  공안

친  힘나  그앞  껴아불다 .  공안친  잘힘나  타당사  모없당  어단불멀  원한다고  발생힘느  때관당



어말 .  고라당  열한  번번  생의나 ,  정당분신사  같  멀어  근기  개개 ( Q u a t r e  

c o n c e p t s  f o n d a m e n t a u x  d e  l a  p s y c h a n a l y s e )

곁곁  어단불친  ‘과타타 ( A u t r e ,  T h e  O t h e r ) ’고고  정사힘계곁  “확순사  소과

앞  과타타사  소과당다 ”고고  말부하  그도  당사  당유곁곁입불다 .  그이어느  우없어  않나말 .  

사사  어단불사  소과도  다계  타타사 ,  타타사 ,  타타  ( …) 고나  무없나  무한  소소의  테불까  

말당어말 .  그그곁  우리나  초정한  과타타친  확순사  사철나  역사고고  정사할  수  있나  겁불

다 .  어단불멀  원힘나  껴당사  모없당란  다다  껴아  사철사  말친친  반수힘나  그당불까  말당어

말 .   

 

 

3 .  과과과과  

 

타타멀  안재할  때  고고당  느느고  그멀  타당당  껴아  다다  언3 타곁  관심당  느우일  때  가투

사  감정당  싹싹불다 .  당그느없나  우리나  타당당  사사곁  빠멀  있다나  사사당  숨숨  수멀  없

나  법입불다 .  마마내  우리나  무사무무확  차원곁곁  느느하  느기사  감정당  누친나안상  떠느

된  그확어친  명확힘이  사무힘이  시시다나  겁불다 .  결결  당  느기사  감정당  유어힘있고  힘나  

사도무확  스노당  바나  사사당고고  명명의  수  있나  모누  불동당  규정한다나  그입불다 .  그그

곁  사사  사사당란  감정앞  당느무확  감정당고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나사  느기당  유어힘나  그

당  어과사  주무당불까  말당어말 .  사사당란  감정앞  느무기기  평평부하  우리사  삶당  느기없

나  물힘이  불불다 .  그그곁  사사앞  고과  그리스확힘사  발생기기  당무확  감정없나  느느어이  

됩불다 .  당과열  사사곁  빠초  사사앞  타당사  감정당  누친도  감열  평멀할  수  없나  타당느당  

알고  있나  멀장  숭고한  감정당고고  느느  겁불다 .    

당과열  당사  숭고한  감정당  느누  사사힘나  과과앞  당기기  완완한  생재나  우리곁이  느느가  

겁불다 .  과과상앞  우리곁이  사사당  멀멀다  준 ,  유앞  사사당란  감정당  창날한  당과  같앞  

생재고나  겁불다 .  그그곁  누누멀  타당당  사사힘나  사사당  폄힘한다계 ,  우리나  설설  그멀  

친한  친친친다고  할어고도  정색당  힘하  불유감당  스노힘나  겁불다 .  타당당  사사힘나  사사

당  평평한  사사일  수나  없다나  그당어말 .  스스스타도  당  점당  명확열  알고  있시하  그  같없



불다 .   

 

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한다고 생각한다면, 우리는 그 사

람에게 사랑으로 자극될 것이다. 이와 반대로 만일 그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슬픔으로 

자극한다고 생각한다면, 우리들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증오로 자극될 것이다. 

-□에티카(Ethica)□ⅢP22  

 

누누멀  내멀  사사힘나  사사곁  과인  좋앞  당떠느친  한다계 ,  우리나  그  사사곁  과인곁도  

애정당  갖이  된다나  그입불다 .  반과나  누누멀  내멀  사사힘나  사사곁  과인  험험당  한다계 ,  

우리나  그  사사곁  과인  증오친  갖이  된다나  겁불다 .  친친멀  사사곁  빠가  때  우리나  늘  날

심인떠느  불불다 .  언언누어  결결사  위험곁  스노시어  있없불까  말당어말 .  물물  친친멀  사

사힘나  과과곁  과한  칭칭곁  확색힘어  말껴떠  불불다 .  그이어느  어나친  칭칭앞  변변스사  친

친사  가투친  낳당  수도  있다나  사사도  잊어  말껴떠하어말 .  그이다고  인곁  친친사  애확곁  

과인  무관심한  그도  위험위느한  일입불다 .  친친나  우리사  무관심당  타당곁  과한  관심당  없

나  그없나  오인할  수도  있느  때관입불다 .  어어누  사사곁  빠초  친친나  변변당  죽  끓끓당  힘

나  생재입불다 .  마사  어누껴당친  다다끓  관계힘어  못한다계 ,  우리나  소중한  친친  힘나친  

잃이  의  수도  있당  겁불다 .   

사사곁  빠초  사사곁이나  사사힘나  과과앞  안과무확  생재나  발생됩불다 .  당그앞  물물  사

사곁  빠초  사사당  타당당  느느  느기 ,  즉  과내보다  타당사  생재멀  더  완완인완다나  느느당  

사사힘느  때관곁  벌어초  그입불다 .  그이느  때관곁  애확당  결결당  선언힘나  순순 ,  우리나  

마사  당없나안상  죽다당  선고사앞  그기기  괴나어힘이  됩불다 .  심어어  사과당  고인  타살당  

힘나  경우도  발생불다 .  나친  떠장  그  사사당  없다계 ,  살껴있당  당유멀  없다나  그당어말 .  

그그불까  살껴  있없있계 ,  그  사사당  있어떠  한다고  포생당  발발할  수  있나  겁불다 .  뭐 ,  

당이  그  사사당  나고  내멀  그  사사당고나  무없나  완완열  뒤죽뒤죽사  정당  과상확  셈당어

말 .  사사힘나  과과곁  과한  당이계나  그느것  안뒤힘이  당다어가  수수곁  없시하  그입불다 .  

애확곁  과한  당이계나  바나  타당곁  과한  당이계타  같앞  그당느  과관당어말 .  프나당사

( S i g m u n d  F r e u d ,  1 8 5 6 - 1 9 3 9 ) 도  스스스타사  당사  고통당  반이힘



고  있없불다 .   

 

사랑에 빠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늘 성적 과대평가 현상, 즉 사랑의 대상은 어느 

정도 비판을 면제받는 권리를 누리며,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모든 특징은 사랑의 대상이 

아닌 사람보다, 또는 그 대상이 아직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보나 높이 평가된다는 

사실에 부딪힌다. 

-□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(Massenpyschologie und Ich-Analyse)□(1921)   

 

프나당사멀  어무한  과과과과사  현과앞  일일사  포생당고고  할  수도  있없불다 .  물물  사사

곁  빠어어  않앞  사사힘곁이나  말당어말 .  그이어느  사사곁  빠초  사사곁이  있어  과과과과앞  

불멀스한  현과당고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힘긴  타당곁이  사사당란  당무  감정당  멀멀다준  과과

상앞  마사  당기기  보일  테불 ,  과과과과당  불멀스한  일당어말 .  그이어느  동계곁  과과과과

앞  동계곁  사사곁  빠초  당사타멀  타당당  극없무없나  당이계힘나  그당고고도  말할  수  있당  

그  같없불다 .  과과과과앞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타당사  교유힘나  느기당  어속힘느  위한  스노

곁곁  나오나  그당느  때관입불다 .  고라당  첫  번번  생의나 ,  느기곁  과한  프나당사사  논

관힘 ( L e s  éc r i t s  t e c h n i q u e s  d e  F r e u d ) 곁곁  “우리멀  사

사할  때  사사힘고  있나  그앞  우리  타당사  타껴다 ”고고  말부하  그도  다  당유멀  있시하  셈입

불다 .   

물물  과과과과앞  느기무없나  사사힘나  과과곁  속한  객관무확  특상힘  때관곁  발느나  그당  

껴불고 ,  사사곁  빠초  사사당  타당곁이  느기당  낳이  인주시다고  과과무없나  발생힘느  때관

곁  발긴다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그이어느  잊어  말껴떠  할  그당  힘나  있없불다 .  과과과과앞  

사사곁  빠초  사사느당  누보  수  있나  특특당고나  사사당  말입불다 .  다다  누친도  껴아  어어  

특정한  사사느당  나친  느기곁  빠어도빠 ,  그그곁  과내사  우우나안상  이멀주시다계 ,  그  사

사당  당무확  그없나  과과힘나  그앞  사사  껴무사  잘못도  껴불고고  할  수  있없불다 .  나중곁  

우리  내계곁곁  느기당  사고어고  그  타리친  슬슬당  차어힘여  과과과과당  깨어어계곁 ,  우리

멀  “나나  그  사사곁이  속않어 ”고고  후철한다고  할어고도  말당어말 .  어어계  당이이  발생인



도  의  그  같없불다 .  과과과과당  계속  유어시나  그 ,  당그당떠말나  사사당  유어시고  있다나  

증내고고  말입불다 .   

다다  사사힘당  보나  그기기  사사힘나  사사당  당인힘고  기다계 ,  당그앞  당의  그  사사앞  

더  당과  내이나  특결한  사사당  껴불고나  사사당  말힘나  그  껴아까말 .  다계  말인  과과과과

당  깨어나  순순 ,  사사도  당의  깨초  겁불다 .  그이어느  과과과과당  반보계  나나  그느앞  껴

아불다 .  사사곁  빠초  어  사사앞  과과상당  타당곁이  갖나  과과과과당  유어힘이유  스스나  스

노힘느  때관입불다 .  당친  고인  현사무없나도  더  위과한  사사없나  내거앞  수도  있당  겁불

다 .  베떠벤 ( W a l t e r  B e n j a m i n ,  1 8 9 2 - 1 9 4 0 ) 당  발생당  납불다 .  

그친  없순한  관신문평멀멀  껴불고  현과사  멀장  탁탁한  철신타나  느누  그당  껴샤  고계스

( A s j a  L a c i s ,  1 8 9 1 - 1 9 7 9 ) 타사  사사당시다나  사사당  떠오모불다 .  

당기기  과과과과앞  사사곁  빠초  어  사사당  과내곁  발생힘어도  못한  위과한  사사당  시도빠  

느보나  동노일  수  있다나  사사 ,  매우  흥의흥어  않나말 .   


